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잘 놓아지지 않아요

질문 여태껏 마음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했

는데 제 몸뚱이의 병에 대해서는 잘 놓아지지 

않습니다. 이 어리석은 중생을 꾸짖어 주십시

오.  

답변 우리가 모든 것을 일차적으로는 그렇

게 놓지 않으면 그릇이 비워지지 않는다 이

런 문제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릇이 

비워지지 않는 거를 그냥 비워지지 않았다

고만 하지 마시고 한번 뒤집어 보세요. 뒤집

어 보면 ‘야, 우리가 밥을 먹는 데도 그대로 

있지 않더라. 똥을 싸더라. 먹으면 싸고 먹으

면 싸고 그러더라. 그러니 항상 찰나 생활이

지 우리가 고정되게 가지고 있는 게 뭣이 있

나?’ 이걸 좀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

는데 아예 놓을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. 놓고 

가면서도 놓을 수가 없대요. 그 어떻게 된 일

인지 말입니다. 

여러분은 그냥 찰나찰나 살면서 응얼거리

면서, 노래를 하면서, 아주 설거지를 하면서 

탁탁 치워서 놓고 이렇게 돌아가면서도 “난 

놓을 수 없습니다.” 이겁니다. 하하하. 다 놓

으면 어떻게 사느냐 이거죠, 놓고 가면서도. 

돈을 한 묶음을 쥐고 가더라도 그건 놓고 가

는 겁니다. 금방 쥐고 있다고 해서 고정되게 

그냥 그것만 쥐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

갖다가 놓습니다. 장 속에 넣든지 은행에 

갖다 넣든지 증권에 갖다 넣든지 어디다 갖

다 놓든지 하여튼 갖다 놓을 거 아닙니까? 쥐

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런다면 그것

은 놓고 가는 겁니다. 관리만 했다 뿐이지 놓

고 가는 겁니다. 내 몸도 놓고 가고, 다 놓고 

가는 겁니다. 그런데도 놓고 갈 수 없다는 겁

니다. 다 놓으면 어떡하느냐 그러는 거예요. 

하하. 

그러면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할 때 내가 음

식을 먹고, 먹고 싶은 대로 이거 먹고 저거 먹

고 이러면서 이것도 소화가 되고 저것도 소화

가 돼야 좋지, 놓을 수가 없다니, 그러면 그것

이 잔뜩 고여 있으면 좋겠습니까? 소화가 되

는 게 좋겠죠? 

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소화를 시

켜서 스스로 소화가 된다는 거, 먹고 싶어서 

우리가 먹으면 스스로 소화가 된다는 걸 아셔

야 하고, 또 소화를 시키는 것이 바로 여기 공

장에서 모두, 이건 우스갯소립니다마는, 위장

이니 간장이니 직장이니 소장, 대장, 방광, 이

자 이런 모두가, 심장이니 하는 모두가 공장

에서 회전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

소화를 하고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. 

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한마음 주인공에 

놔라. 거기다 딱 일임을 하면, 어디 신호가 왔

다, 아프다 그런다면 이거를 거기다 딱 맡겨 

놓아야 됩니다. 그 자리에서 아팠거든, 이 몸

에서. 그 자리에서 아픈 거 아닙니까? 그러니 

신호가 온 겁니다. “지배인, 이렇게 여기서 

파업이 일어났습니다.” 하하하. 그러니까 이 

지배인이, “아, 그럼 그 안에서 해결을 해야

지. 공장장이고 뭐고 다 이거는 서로 한마음

으로 돌아가면서 파업을 막아라.” 하고서는 

거기 주인공에다 탁 놨단 말입니다. 주인공이

라는 건 한마음을 말합니다. 

그래서 파업이 일어나도 그 안에서 대처

를 해야 금방 건강이 되찾아지죠. 이거를 들

고선 여기가 아픈데 여기 이 형성시킨, 또 여

기서 회전하고 있는 공장에다 맡기질 않곤 

딴 공장으로 가요. 딴 공장으로 가서, 이 마음

의 도리를 서로 벽이 없이 같이할 수 있는 사

람도 아닌데 갖다가 맡기니까 이것은 어디서 

나온 줄도 모르는 병세가 많고, 유전성이라

든가 업보로 나오든가 영계로 인해서, 인과

로 인해서 나오든가 또는 몸에서 솟든가 이

러한 것도 누구나가 다 이것을 알아낼 수는 

없는 겁니다.

그렇기 때문에 70%가 모자란다고 봐야죠. 

70%는 여러분이, 이 공부를 하는 여러분이 

충당을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. 그래서 70%만 

갖는 게 아니라 100% 다 가졌지만, 우리가 외

관상 부러지거나 어디 잘못되거나 이러면 딴 

기술자를 들여야 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

우리가 70%를 다 가지고 쓰되 100%를 다 가

져라. 왜? 의사의 손이 가더라도 그거는 남의 

손이 아니니까 말입니다. 이 도리를 알면.   

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지극하게 믿는 거, 

첫째는 놓고, 둘째는 아주 믿는 거! 그 믿기 

때문에 놓는 거거든요. 믿지 못하면 놓질 못

합니다. 왜 자기를 믿지 못합니까, 글쎄? 아

니, 남의 이름은 믿으라면 잘 믿으면서 왜 자

기는 못 믿어요? 못났든 잘났든 자기밖에 더 

있습니까? 누가 대신 죽어 주나, 대신 아파 

주나, 네? 대신 누가 자 주나, 먹어 주나, 똥 

싸 주나? 아, 이거 큰일이란 말입니다. 자기

를 믿어요. 못났든 잘났든 자기밖에 자기를 

끌고 다니는 건 없거든요. 그러니 믿고 그저 

놔요, 거기서밖엔 끌고 다닐 수 없다라는 걸. 

생활 속에서 어떠한 괴로운 게 닥치더라도 

‘아이, 이것도 거기서밖엔 해결 못 하겠지.’ 

하고 탁 놔 버리란 말입니다. 그저 놓는 일밖

에는 없어요. 그러고 돌아오는 일을 지켜보

라 이겁니다. 돌아오는 일을 지켜보면 거기서 

체험도 얻을 수 있고, 실험도 할 수 있고 그런 

거죠. 그래서 자기를 발견하고, 그럼으로써 

물리가 터지고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.

지구 문제도 마음을 낸다면…

질문 요즘 지구에 일어나는 일들이 문제가 

심각한 것 같아 우리 자손들이 앞으로 어떻게 

살아갈지 막막하고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. 

지구 문제도 우리가 마음을 냄으로써 방지할 

수 있을까요?   

답변 우리는 지금 몸뚱이라는 집을 짓고 살

고 있습니다. 그러나 그 몸뚱이가 살고 있는 

집은 지구입니다. 우리 몸뚱이가 수명이 있

듯이 지구도 수명이 있다고 봅니다, 물질이기 

때문에. 그러면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

것이 전체 생명이라고 볼 때 그래도 고등 동

물이라고 한다면 인간을 최고로 치죠. 인간이 

돼야만이 부처를 이룰 수 있고, 한마음으로 

전체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질 

수 있고, 지혜를 가질 수 있고 그 능력을 가질 

수 있다는 얘기죠. 

그런데 우리가 이 공부를 해서 그렇게 깨달

아서 포용력 있게 지혜롭게 걸림 없이 갈 수 

있다면, 저런 달세계나 저런 모든 혹성들에

게도 내가 네가 되고 네가 내가 될 수 있는 그

런 영향력을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

다. 그건 어떻게 해서 가지고 있느냐. 여러분

은 지수화풍에서 소생돼 가지고 지수화풍을 

지금 쓰면서 살고 있고 지수화풍에서 나왔습

니다. 그리고 또 지수화풍을 가지고 있기 때

문에 지수화풍에서 지수화풍을 먹고 삽니다. 

그 속에서, 복합적인 재료가 다 거기서 나오

는 거니깐요. 그 질량은 수만 개의 이름을 가

졌다 하더라도 거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. 

그래서 계발이 되는 것도 그렇고, 과학이 

발전되는 것도 그렇고, 모든 것은 다 거기에

서 나오는 거고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

계발이 되고 또 인간이 많이 늘어나고, 그것

이 증강된다고 할까요? 우리가 먹고 사는 것

도 또 생각을 안 해 볼 수 없는 거고, 그러니

깐 그건 식량이라고도 할 수 있죠. 또 우리가 

자원이나 식량을 더 만들지 않고 곶감 꼬치 

빼 먹듯 빼 먹으면 그것은 마치 은행에 예금

해 놓은 것을 꼬박꼬박 빼다 쓰기만 하고 벌

지 않아서 나중에는 통장이 비는 것처럼 살림

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. 

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공부를 해서 모두가 

한마음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없을 때

는 가져올 수도 있고 있을 때는 남에게 줄 수

도 있는, 그런 영향력과 지혜로운 마음이 생

길 수 있죠. 즉 이 육체에서 마음이 벗어나면 

이 몸뚱이라는 물질도 굴릴 수 있다는 얘기

죠. 그래서 ‘벗어나지 못하면 굴릴 수 없다’ 

하는 것은 여러분이 독 안에 들어 있다면 독

을 굴릴 수가 없고, 독 안에서 벗어난다면 독

을 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

그럼 독이 혹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혹

성 안에 있는 재료를 마음대로 용도에 따라

서, 크나 작으나 앞에 다가오는 문제들을 해

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

묵묵히 한생각을 했으면 그대로 묵묵히 걸어갈 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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